
금융회사 재직증명서 위조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사례 

 

 

제목 : 금융회사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대출사기에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례 전파 

 

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께 감사 드립니다. 

KEB하나은행은 금융사기로부터 손님의 자산을 보호하고 대포통장을 근절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회사의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을 위조하여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위해서는 보증료 등이 필요하다며 특정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는 

신종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출권유 전화를 받는 경우 금감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 서민금융 1332 

→제도권금융회사조회) 등을 통해 해당 금융회사의 실제 존재 여부를 우선 확인한 후 

대출을 권유하는 자가 금융회사 직원 또는 정식 등록된 대출모집인 인지 여부는 

통합조회시스템(http://www.loanconsultant.or.kr)에서 확인 바랍니다. 

또한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을 위해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수수료를 원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이므로 즉시 11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직증명서까지 위조한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사례 

 

대출을 권유하면서 보증료 또는 체크카드를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하는 

사람이 늘어나자 사기범은 본인이 금융회사 직원임을 믿게 하기 위해 재직증명서까지 

위조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자신을 ‘00은행 업무지원부 대리’라고 소개한 뒤 금리 4% 대출을 

안내했다. 사기범은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위조된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사진을 피해자 

휴대폰으로 보낸 뒤 ”개인정보니 확인 후 삭제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위조된 

재직증명서는 00은행 실제 재직증명서와 양식이 달랐다. 신분증과 대출서류 뿐 아니라 

재직증명서까지 위조해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신종 보이스피싱(대출사기)로 사기범은 

대출 보증료로 700만원을 사기계좌로 이체하게 한 뒤 이를 가로챘다. 

 

 

 

 

http://www.fss.or.kr/
http://www.loanconsultant.or.kr/


■ 국민은행 재직증명서 위조 사례 

 

 

 

 

 

 

 

 

□ 위조된 주민등록증 

 

 

□ 위조된 재직증명서 

 



● 대출시 유의사항 

 

대출상담사 사진과 실제 얼굴 대조 확인!!! 어떤 명목으로도 돈 송금 절대금지!!! 

 

√ 대출상담사의 명의를 도용한 대출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 대출상담사가 제공한 휴대폰 번호로 직접 통화하여 사칭 여부를 확인하시고 

√ 대출상담사와 직접 만나 사진과 얼굴을 대조하여 본인여부를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상담사는 어떠한 이유로도 절대로 돈을 요구하거나, 보안카드 번호  

전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